
2009년 4월 (통권 12호)

2009년 4월 (통권 12호) COVER STORY

2009 4 OPEN communications 

2 781-46 Tel. 02-558-1391  Fax. 02-558-1339  www.korea1391.org

1577-1391, 129









To. 김유경 대리님
하얀 얼굴이 매력적인 김유경 대리님!~

제가 대리님 출산휴가 가셨던 기간에 입사해서 비록 함께 한 시간은 적었지만, 짧은 

시간동안 언제나 저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대리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따스하게! 때로는 카리스마 있게! 외유내강한 모습이 무척 멋지신 김유경 

대리님! 앞으로 대리님을 본받아 첫 사회생활 활기차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어 보아요!

From. 김지우 상담원

To. 이성준 상담원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의 꽃보다남자. 로맨틱 구준표. 

인자한 웃음으로 해피바이러스를 뿌리고 큰언니 같은 

배려심으로 센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답니다.

기관의 청일점으로써 모든 일에 앞장서고 썰렁한 

농담이지만 웃음으로 분위기를 바꿔놓을 줄 아는 진정한 

분위기 메이커!!  미소천사 이성준 선생님입니다. ̂ ^

From. 구은경 상담원

To. 배보배 상담원
넉넉한 마음으로 정을 나누는 사람인 것 같다. 보배샘의 

아이들은 샘을 너무나도 좋아한다. 마음의 빗장을 여는 

따뜻한 광선이 숨겨있는 것 같다. 지친오후, 보배샘의 

고혹적인 얼굴을 마주하며 눈인사를 하는 순간, 바쁜 업무에 

잠시 숨을 고르고 웃게 된다는! 그리하여 배보배샘은 

직원들에게 엔도르핀을 주는 우리기관의 큰 자산!

From. 장진숙 심리치료사

To. 박송희 상담원
사무실의 어두움을 제일 먼저 밝혀주는 부지런한 송희 

선생님. 집이 가장 멀어도 1시간이나 일찍 출근하여 업무에 

임하는 송희 선생님은 기관의 반딧불입니다. 몸매도 

가냘프고 얼굴도 계란형인 현모양처감인 이쁜 송희샘. 항상 

어디서든지 밝은 등불이 되는 송희 선생님. 언제나 

행복하세요.

From. 이성준 상담원

To. 구은경 상담원
우리 기관에서 젤 예쁜 구은경 선생님~!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 연약한 몸으로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어느덧 사무실 최고참이 되어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네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아이답게 변화시키는 좋은 능력을 가졌어요. 학대로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들이 선생님 손길이 닿으면 금새 순하고 좋은 눈으로 웃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예쁜 얼굴보다 더 예쁜 마음을 가진 선생님!! 2009년에도 홧팅이예요!!

From. 한명애 팀장

To. 신난이 상담원
신나는 아이, 신난이^̂

매사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난이 샘.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움도 많을 텐데 늘 

웃으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의 열정으로 힘든 일도 

척척해나가는 난이 샘의 활약 기대 할게요.

From. 배보배 상담원

To. 김지우 상담원
팡팡 터트려주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오늘 하루도 

에너지를 샘솟게 하네요.

새로운 일에 힘든 일도 많을텐데 열심히 하고 있을 선생님 

모습에 걱정은 하지 않아요.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법! 언제 어디서나 지금의 

열정과 꿈이 함께 하길 바래요.

From. 신난이 상담원

To. 조민선 관장님
가슴에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조민선 관장님을 칭찬합니다. 

예쁜 미소로 직원들을 맞아주시고, 작은 일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관장님! 명절마다 손수 써주시는 편지를 읽으며, 한 글자 한 글자에 새겨진 관장님의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낍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 깊이 감사할 줄 알고 

아름다운 마음씨로 깊은 감동을 주시는 관장님! 관장님의 따뜻한 다독임이 훗날 저희 

직원들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관장님의 기대와 사랑에 부응하는 저희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관장님 사랑합니다~^̂  

From. 박송희 상담원 

To. 장진숙 심리치료사
언제나 웃는 얼굴이 예쁜 장진숙 심리치료사...

함께 있으면 언제나 즐거워지는 마법을 지니고 있고, 뭐든지 맛있게 먹는 

복스러움과 새침떼기 같은 모습 속에서 넘쳐나는 유머와 호탕함이 매력적이예요.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도 인기만점이랍니다.

장진숙 선생님이 올해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길 

바라고, 그 안에서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From. 관장 조민선

To. 연경희 상담원
작년 6월에 저희 기관에 발령 받아 아직은 많이 서툴고 업무가 

익숙치 않을텐데도...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언제나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밝은 직원입니다. 신참이 아닌데도 

언제나 신입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상담원에 대한 누구보다도 

빛나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바쁜 업무에 힘들텐데도 내색 한 

번 비치지 않는 무엇보다 마음이 넓은 상담원입니다.

            From. 김유경 대리

To. 한명애 팀장님
스마일 팀장님~^̂  팀장님은 힘든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저희들을 대해 주십니다. 질문에 응해주실 때도 상세하고 차분한 답변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셔서 매번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한아이의 엄마가 되기 위해 꿋꿋이 노력하셨던 우리 멋진 팀장님께 

박수를 보내드려요^̂  팀장님과 아기~ 은휴!!(>o< 앗!귀여워!)항상 건강하길 

기도할께요!!

From. 연경희 상담원




